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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용품 ‘그린워싱’국민참여 캠페인 진행  

 ◇ 18일부터 2주간 환경산업기술원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진행

 ◇ 어린이용품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·광고 신고하면 기프티콘 제공

□ 한국환경산업기술원(원장 유제철)은 제품 환경성 표시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

인식 제고를 위해 18일부터 27일까지 약 2주간 ‘그린워싱(Greenwashing)* 신고 

캠페인’을 진행한다.

*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‘위장환경주의’를 의미

○ 캠페인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, 환경산업기술원 공식 SNS

(인스타그램)*의 이벤트 링크로 들어가 본인이 발견한 부당한 환경성 

표시·광고를 캡처해서 보내면 된다.

* 기관 인스타그램 주소 : https://instagram.com/love_keiti

□ 이번 캠페인의 신고 대상은 완구, 생활용품 등 어린이용품에 구체적인 

근거 없이 ‘무독성’, ‘인체무해’, ‘무공해’와 같은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

표시·광고다.

○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에 따라 사업자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

하지 않거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‘무독성’, ‘인체무해’ 등의 포괄적인 

환경성 용어 및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.

○ 예를 들어,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

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독성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

‘무독성’으로 표시하면 안 되며, ‘어린이제품 안전 기준 적합’과 같이 

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.



□ 환경산업기술원은 ‘그린워싱 국민 참여 캠페인’에 참여한 국민들에게 

소정의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며, 접수된 신고 건은 검토하여 부당한 

행위로 확인될 경우 판매업체 등에 시정조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.

□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“소비자를 현혹하는 그린워싱 문제를 해결

하기 위해 근거 없는 환경성 표시·광고의 감시·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”이

라고 밝혔다.

붙임  캠페인 관련 그림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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